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드디어 격리를 끝내고
거류증을 신청하였습니다.

어렵게 귀임한 감격으로 핵산검사만 10번씩이나 하지 않았다면
다들 힘들어 하는 격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 할 뻔했습니다.

게다가 도시락에 상한 식재료가 있었는지
두드러기가 나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을 다녀오고 5일을 꼬박 고생하는 바람에
과연 2차 백신을 맞기 위해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지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차 백신 접종 효과로 항체가 생겼는데도 오히려 추가 검사를 받느라
신여권을 신청할 겨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격리를 끝내고 현지인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비록 그동안 내내 온라인으로 함께 일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 ㄱㅎ에서 남ㅅㄱㅎ가 수련회를 온라인 단기 ㅅㄱ를 겸하여
현장에 있는 저희 팀과 연합으로 진행하면서
더욱 특별한 유대감과 팀워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는 18일 린형제와 산행을 하면서
따오현에 개척할 센터 예정지를 답사를 돕고
8월 중순 귀임 예정인 조선생은 10월에 있을 린형제 가정의 부임을 도우면서
현지인들이 혹 외롭게 질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질 예정입니다.  

 

저의 귀임 소식을 듣고 린선생님께서 내방하여
쑨형제 가정과 린형제 가정의 문제를 의논하였습니다.

쑨형제 가정이 청시에서 본부 사역을 하는 것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도하면서 사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신실한 ㅎㄴㄴ께서 린선생님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셨습니다.

동시에 린형제가 저희 현지 단체의 프로젝트 동역자로
정식 MOU를 맺고 위임되는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쑨형제 가정은 동북 Xㄱㅎ 출신으로 F성 ㄱㅎ 연합의 후원을 받아
두 기관의 연합을 통해 현지 사역에 큰 진전을 이룰 재원으로
린형제는 현지 ㄱㅎ와 저희 현지 단체간의 교량 역할을 하며
현지의 ㅅㄱ번역과 국내 ㅅㄱ번역운동에 기여할 재원으로
이렇게 ㅎㄴㄴ의 분명한 기름부으심과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두 많은 분들의 강력한 ㄱㄷ 지원 덕분입니다.

 




이태나 명절 때 고향에 못 다녀온 예라와 쵸놀이
저희 산행에 동행합니다.

그동안 미루어 온 롱투와의 이혼 수속을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이 가정이 회복되기를 ㄱㄷ해 왔으나 ㅎㄴㄴ의 인도하심에 맡깁니다.

뤼형제 아들 야꺼 역시 이혼을 하고 부부가 서로 맡지 않으려는 손자를
결국 뤼형제 부부가 맡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함께 귀임 길에 올라 내일쯤 청시를 경유하려 하는데
먼 길을 오가느라 그새 차량이 노화되었는지 기름이 샌다고 도중에 수리를 한답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피곤한 여정이 어린 아이도 있고 차량도 고장을 일으키니
심신이 얼마나 고달플까 마음이 짠합니다.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임지로 향하는 열정을 기뻐하시는
ㅎㄴㄴ께서 새 힘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이 가정을 통해 펼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바나바 올림


